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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여제 정혜림금…전국체전4연패
광주여자핸드볼팀준결승진출

전남우슈 유도 태권도등잇단금

<광주시청>

허들여제정혜림(광주시청)지

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에 이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서도금메달을획득했다.

정혜림은 16일오후전북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허들 100m 결승에서 13초41의

기록으로결승선을제일먼저들어왔다.

이날금메달로정혜림은전국체전여자허들5연

패를기록중이다.

정혜림이 제주시청 소속이던 지난 2015년에 이

어광주시청으로소속을옮긴이후4년연속금메달

을획득하는등국내허들최강자로활약중이다.

정혜림의활약에힘입어광주선수단은자전거와

스쿼시등에서도금메달을추가해냈다.

전주경륜장에서열린자전거여자일반부도로개

인독주 25㎞결승에서이주미(국민체육진흥공단)

가32분39초96의기록으로금메달을획득했다.

스쿼시에서는 남녀 일반부가 동시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고영조-김성영-오민재(이상광주시체육회)으로

구성된남자일반부는전북체육회관에서열린경승

경기에서서울을만나세트스코어 2대0(3대0, 3대

0)으로완승을거뒀다.

같은 곳에서 진행된 여자 일반부의 경기에서는

전남을만나접전끝에 2대0승리를거뒀다.

김가혜-박은옥-최유라(이상 광주시체육회)로

구성된광주여자스쿼시팀은지난 98회충북체전

에이어대회 2연패를기록했다.

지난 2016년부터도시공사로부터이관받아광주

시체육회가관리운영중인여자핸드볼팀은정읍국

민체육센터에서열린경기(SK슈가글라이더즈)와

의 준준결승경기에서 23대 20으로 신승하며 준결

승에진출했다.

지난제96회전국체전에서창단이후첫동메달

을거둔도시공사는이날 준결승진출과함께내심

결승전까지욕심내고있다.

도시공사는 17일오후임오경감독이이끄는서

울시청과준결승전에서맞붙게된다.

전남선수단은우슈산타-56kg급에출전한윤웅

진(순천협회)이 변성지(광주시체육회)를 2대0으

로압승하며금메달을목에걸었다.

유도 고등부 -66kg급에 출전한 김민영(순천공

고)은결승에서박준식(대구)을한판승했다.

여자 태권도 대학부에서는 금메달 2개가 나왔

다.

무주태권도원에서열린여자대학부 57k급결승

에 나선 임금별(한국체대)은 결승에서 김동화(강

원)을 만나 30대16으로 승리를 거뒀고 62kg급에

출전한김소임(조선대 4)은 오하은(전북)을 7대6

으로꺾고금메달소식을알렸다.

사격에서는 50m 소총복사에 출전한 김유연(장

흥군청)이 당초예상을깨고 624.2점으로깜짝은

메달을획득했다.

지난15일속사권총에서금메달을획득한김준홍

(KB국민은행)은스탠더드권총에출전해 570점을

쏘아내며동메달을따냈다.

16일오후 6시현재광주선수단은금메달 35개,

은메달37개,동메달49개로총득점1만314점을유

지중이고전남은금메달 36개, 은메달 34개, 동메

달 53개로 1만135점을획득한상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디펜딩챔피언VS올해의선수…PGA스타제주대결

더CJ컵 18일개막…최고선수들출전

코리안브러더스도고국서우승도전

디펜딩챔피언이셀까,올해의선수가강할까.

미국프로골프(PGA)투어최고의선수들이한국

땅에서겨룬다.

무대는 오는 18일부터나흘동안제주서귀포

시 나인브릿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PGA투어더CJ컵(총상금 950만달러)이다.

올해 2회째를맞는더CJ컵은한국땅에치러지

는유일한PGA투어정규대회다.

더CJ컵에는지난시즌 PGA투어페덱스랭킹

30위이내에들어투어챔피언십에출전한선수만

13명이출전한다. 지난시즌에우승을신고한선

수가 7명이다.메이저대회,플레이어스챔피언십,

그리고월드골프챔피언십(WGC)시리즈대회에

버금가는 상금 규모에 컷이 없다는 점이 정상급

선수들을끌어들인비결이다.

출전선수78명가운데저스틴토머스(미국)와

브룩스켑카(미국)가맨먼저눈길을끈다.

대회 2연패에도전하는세계랭킹 4위토머스는

올해두차례우승을거뒀고라이더컵에서도맹활

약했다. 세계랭킹 3위켑카는 PGA투어최우수

선수(MVP)격인올해의선수상수상자로이번이

첫한국나들이다.

또한명의주목받는선수는지난해연장전패배

설욕을벼르는 지한파 마크리슈먼(호주)이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서뛴리슈

먼은지난해이대회에서토머스에게연장전에져

아쉽게초대챔피언을놓쳤다.

우승을노리는스타플레이어는물론이들셋뿐

아니다.

PGA투어에서5승을거둔마쓰야마히데키(일

본)와작년에이어 2회연속출전하는전세계랭

킹 1위제이슨데이, 애덤스콧(이상호주)은우

승후보로손색이없다. 어니엘스(남아공)도오

랜만에한국팬들앞에선다.

PGA투어에서뛰는 코리언브러더스도고국

땅에서우승트로피를품에넣겠다며출사표를냈

다.강성훈,안병훈,이경훈,김민휘,김시우그리

고 2부투어를석권하고이번시즌에화려하게등

장한신인왕 1순위임성재가출전한다.

코리안투어제네시스챔피언십과 KPGA선수

권대회우승으로출전권을손에넣은이태희와문

도엽,제네시스포인트로출전권을확보한박상현

이형준, 맹동섭등국내파는자존심회복에나선

다. /연합뉴스

태극낭자들 LPGA연승이어가자

신설대회 뷰익상하이 18일개막

박성현 유소연 김인경등출사표

전인지는여자골프국가대항전UL인터내셔널

크라운 우승을 전환점으로 삼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25개월만의우승컵을들었다.

세계랭킹 1위박성현도UL인터내셔널크라운

우승에이어KEB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공동3

위의좋은성적을거뒀다.전인지,박성현과함께

한국국가대표로활약한유소연,김인경도일주일

휴식을마치고다시대회에나선다.

유소연,김인경은우승의상승세를이어가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뷰익 LPGA 상하

이 (총상금210만달러) 초대우승컵을노린다.

오는 18일부터 나흘간중국상하이치중가든

골프 클럽(파72 6541야드)에서 열리는 뷰익

LPGA 상하이는지난 11∼14일 인천에서 열린

KEB하나은행챔피언십을잇는 LPGA투어아

시안스윙대회다.

자동차브랜드뷰익을타이틀로내건이대회는

제너럴모터스(GA)의중국합자회사인SAIC-GM

의후원을받아올해부터5년간열릴예정이다.

전인지는최종출전자명단에이름을올리지않았

지만,박성현,유소연, 김인경은출전을예약했다.

박성현은이대회에서시즌 4승째에도전한다.

유소연은6월마이어LPGA클래식과일본의메

이저대회인 일본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정상

에오른상승세를이어가고자한다. 김인경은작

년메이저대회인브리티시여자오픈등시즌3승

을거두며전성기를보냈지만, 올시즌에는아직

우승이없다.

최운정, 지은희, 김효주, 김세영, 고진영, 이미

향, 이미림등도한국선수의LPGA투어 2주연

속우승,시즌 10승째에도전한다.

중국을대표하는여자골퍼펑산산, 세계랭킹 2

위에리야쭈타누깐(태국)등이태극낭자의대항

마로나선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여자100ｍ허들에서금메달을선사한정혜림(광주시청 가운데)이16일전북익산시종합운동장에서열린전국체전여자

일반부100ｍ허들에서가장먼저점프하고있다. /연합뉴스

내가제일빨라


